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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이 논문에서는 김학순의 증언을 전후한 시기에 일본군‘위안부’를 다룬 대중소설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중들의 앞에 나타나는지를 살펴본다. 이는 일본군‘위안부’ 서사가 어떻게 시대와 결합하며 만들어져가는지를 보는 것이기도 하다. 일본군‘위안부’ 서사는 ‘흥미거리’도 되었다가, ‘민족을 위한’ ‘정의감’과 ‘사명감’을 띤 이야기로도 나타나며, 때로는 성애적인 상업성과도 결합하기도 한다. 또한 일본군‘위안부’를 대중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거나 배제하며 그 이미지를 만들어가는지를 살펴보았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생산된 일본군‘위안부’ 대중서사는 특정한 서사가 반복해서 확대 재생산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또한 일본군‘위안부’ 서사를 생산한 작가들의 ‘서문’을 통해 작가들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이 작품 속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추적하여, 일본군‘위안부’가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대중적인 것’으로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드러낸다.

        

        
          
            초록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ublic manifestation of the popular fictions about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n the period before and after Kim Hak-soon's testimony, which may also identify how the narrative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 constructed in conjunction with the times. The narrative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has been once presented as “interesting,” but also as a narrative of “sense of justice” and “mission” for the “national people,” sometimes combined with sexualized commercialization.

          It is also explored how the public's acceptance or exclusion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shaped their images. The popular narratives regarding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produced in the 1980s and 1990s demonstrated how certain narratives were repeatedly expandingly reproduced. Through an examination of the 'prefaces' of the authors who produced the narrative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t is traced how their perceptions on the issue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re revealed in their works, and how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re being reconstructed as 'public' materials in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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